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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메카지룩이란 1900년대 초 미국 노동자들이 입던 작업복이 일본식 복고풍 패션과 만나 캐주얼하게 재

해석된 패션 스타일을 의미한다. 최근 패션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실용성 추구와 뉴트로 열풍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메카지룩의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특성은 이러한 트렌드에도 잘 부합하여 오늘

날 국내 젊은 세대의 소비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패션 스타일에서 유래한 아메카지룩

이 국내의 젊은 세대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인의 아메카지룩 선호 현상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메카지룩을 선호하는 20∼30대의 한국인 15명을 대

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아메카지룩 선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로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한 일본 대중문화, 온․오프라인 매

체를 통한 일본 패션 관련 정보 습득, 지리적․제도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일본 방문의 경험, 일본에 대한 긍

정적인 국가이미지, 일본에 대한 양가감정에서 기인한 분리적 태도라는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한국

인의 아메카지룩 선호 현상은 착용자 개인의 특성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 및 문화와의 연관성을 지

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해외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긍정적인 감정은 그 국가의 패션에 대

한 호감적인 태도를 높여주기는 하되, 해당 국가의 정치적·역사적 이미지와는 별개로 형성됨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유래한 아메카지룩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였고, 국내의 주요 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20∼30대 MZ세대의 아메카지룩 선호 현상 및 그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고찰을 통해 학

문적인 지평을 넓혔다는 데에 그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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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영향력 있

는 주체는 MZ세대가 중심이 되는 20∼30대의 젊

은 세대이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모

바일 사용의 비중이 높으며, SNS를 통한 커뮤니케

이션이나 정보의 공유 등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세대가 활발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중의 하나가 인스타그램

(Instagram)이다.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들은 피드(feed)

나 스토리(story) 등의 콘텐츠에 해시태그를 연결

하여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관심사를 상

호 공유한다. 인스타그램은 2019년 한 해 동안 이

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해시태그와 계정을 분

석하여 발표하였는데, 패션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

지한 해시태그로 아메카지룩(Amekaji-look)이 선정

되었다(Lee, 2019). 이에 아메카지룩은 오늘날 한

국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패션 트렌드라 볼 수 

있다. 최근 패션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실용성 추

구와 뉴트로 열풍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 

아메카지룩의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특성은 

이러한 트렌드와도 잘 부합되기에 오늘날 국내 젊

은 세대의 소비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Lee, 2019). 

아메카지룩은 일본에서 유래한 패션 스타일이

기에 일본의 문화와는 불가분적 연관성을 지닌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라는 지

리적 특성이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사건들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이자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지금까지 상호 간의 문화

교류가 양 국가의 문화양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

는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

실이다. 문화와 패션의 연관성에 관한 다양한 선

행연구들에 의하면,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경험

과 선호는 단순히 문화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패션

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패션의 구매 의도까지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10). 

그리고 한 국가의 드라마, 영화, 패션 등은 해당 

국가의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제품의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i, 2019).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오늘날 국내 젊은 세대의 아메카지룩

의 선호 현상은 일본의 사회문화적 영향과의 연관

성을 배제하고서는 논의가 어렵다고 하겠다. 

아메카지룩이 국내의 패션 분야에서 거대한 트

렌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학 분야

에서 이에 관한 학문적 탐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가장 밀접한 국가로 전반적인 

문화나 패션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통해 상호 영

향을 주고 받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일본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

울러 전 세계의 글로벌화가 가속됨에 따라 해외 

패션의 전파와 수용 현상도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외 패션이 다른 국가에서 

트렌드로 작용하는 현상에 대한 학문적 정립도 필

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에서부터 유래한 아메카지

룩이 오늘날 한국의 20∼30대 젊은 세대에서 선호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사회․문화적 환경의 측면에서 밝혀 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메카지룩의 개념

과 특성을 정립하고, 일본 패션에 대한 최신의 연

구 자료를 제공하며, 해외 패션의 전파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의

류학의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이를 실증하기 위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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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면접법을 병행하는 질적연구로 진행되었다. 우

선, 오늘날 국내의 20∼30대가 선호하는 아메카지

룩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위해 아메카지룩의 개

념, 특성, 그리고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문헌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어, 아메카지룩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한 이론

적 기반의 구축을 위해 의복 선호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메카지룩을 선호하는 국내의 젊은 세대를 대상

으로 해당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심

층 면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 방법 중 

전형적 표집 선정(typical sampling)과 눈덩이 표집 

선정(snowballing sampling)의 방법을 사용하되, 적

절성과 충분성의 원리에 따라 아메카지룩의 구매 

및 착용 행동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선호도를 보

여주는 국내의 20∼3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아메카지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호감이 있으며, 

의복 행동에 있어서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월 1

회 이상 구매하고, 주 1∼2회 이상 착용하는 20∼

30대(만 20세∼39세)의 대한민국 성인 남·여 15명

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위의 기준을 만족

하는 연구 참여자의 표집을 위해 SNS나 관련 인

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메카지룩 관련 주제의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댓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국내 이용자를 표집하였고,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 대상자

를 소개 또는 추천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연구자

가 판단하여 참여자로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은 2020

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

으며, 연구자는 내용의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

문지(Table 1)를 바탕으로 진행된 면접은 연구 참

여자의 편의 장소에서 실시되었고,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1시간 30분이었다. 참여자 모집을 위한 

연구 설명서, 동의서, 모집 문건과 질문지 등은 생

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IRB 

Table 1. 반구조화 질문지.

연구문제 분류 세부 질문 내용

아메카지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적 
요인

⦁패션에서 스타일과 편안함 중 무엇을 더 중시하십니까? 

⦁패션에서 브랜드의 인지도 및 가격을 중시하십니까?

⦁아메카지룩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션 제품을 구매하거나 착용할 때에도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합니까?

⦁아메카지룩을 선호하게 되는 것에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참고문헌>

이순화. (2012). 30-40대 남성들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감시
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전경숙 and 박혜정. (2005). 패션성향과 소비자독특성욕구가 명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
학회지, 29(2), 231-241.

사회
문화적 
요인

⦁경험해 본 일본 대중문화는 무엇입니까?

⦁일본 패션에 대한 경험이 아메카지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일본에 방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관계가 아메카지룩에 대한 소비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참고문헌>

이금실. (1992). 사회계층변인에 따른 여성의 의복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
대학교. 서울.

하수진. (2010). 일본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일본드라마 매니아의 팬덤현상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Stanton, W. J. (1991). Fundamentals of marketing. New York: 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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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04/002-014). 질문지의 내용은 아메카지룩 선

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

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아메카지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Creswell(2015)의 나선형 자료 분

석 및 Giorgi and Giorgi(2003)의 현상학적 분석 방

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Creswell(2015)의 나선

형 자료 분석법에 따르면 자료의 조직화 단계에서

는 면접의 녹취를 전사하여 컴퓨터 파일로 조직화

하고, 전사본을 다회 읽으며 세부 내용에 몰입하

고 전체 자료를 숙지한다. 이후 각 자료의 진술들

을 의미 단위별로 분류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일반

적인 범주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의 

범주를 구조적으로 통합하고 재분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Giorgi and Giorgi(2003)가 

제안한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절차의 단

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총체적 의미를 파

악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연구 주제에 맞추어 

다양한 의미 단위(meaning unit)로 구분한다. 셋째, 

의미 단위를 확인한다. 넷째, 앞 단계에서 확정된 

의미 단위를 이론적 범주로 표현한다. 마지막 단

계에서는 현상의 본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의미 

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여 기술하는 과정을 거친

다(Lee, 201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방법들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컴퓨터 파일로 텍스트화하여 전사한 후, 

전체적인 내용이 인지될 때까지 5회 이상 반복하

여 읽어보았다. 인터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를 각각 다시 세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 

세부 범주의 내용을 의미 단위의 키워드로써 도출

하고 이들을 여러 차례 통합하고 분류 및 구조화

하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의미 단위들

은 먼저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다시 학문적 용어 

및 상식적 용어로서 기술하는 과정을 거쳐 본 연

구의 결과 및 논의 등에 관한 서술이 이루어졌다. 

Ⅲ. 이론적 배경

1. 아메카지룩

1) 아메카지룩의 개념

아메카지룩이란 ‘아메리카(America)’와 ‘캐주얼

(casual)’, 그리고 ‘룩(look)’을 일본식으로 줄인 합

성어 명칭이다(“Amekaji look”, 2019). 아메카지가 

유래한 원어인 아메리칸 캐주얼(American casual, 

アメリカンカジュアル)은 광의적으로는 아메리카

풍의 의류품, 또는 그 옷차림을 의미하며, 일본에

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의 미국

의 아이비룩과 트래드룩이 유입되면서부터였다. 

구체적으로는 1900년대 초 미국 노동자들이 입었

던 작업복이 일본에 유입되면서 일본식의 복고풍 

패션과 만나 캐주얼하게 재해석된 일본 패션 스타

일을 의미하는데, 일본에서는 1980∼90년대에 크

게 유행한 바 있었고, 이후에는 하나의 패션 스타

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Amekaji”, n.d.). 

아메카지룩은 미국의 작업복에서 유래한 일본 패

션 스타일이므로, 워크웨어(workwear)를 기본으로 

하는 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구

를 여기저기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가 많이 달려

있는데, 이는 작업 중 부딪혀도 쉽게 찢어지지 않

는 두꺼운 캔버스나 면을 소재로 하여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조끼나 재킷, 카고팬츠, 상·하의가 

한 벌로 된 점프 수트, 오버올 등의 형태가 아메카

지룩에 많이 활용된다(Wikipedia, 2019). 

이러한 아메카지룩은 미국에서 유래한 워크웨어

를 일본풍의 레트로 패션 스타일로 재해석하였다

는 점에서 일반적인 캐주얼룩과 차별화된다. 캐주

얼리즘을 기반으로 하지만, 독창적인 패션을 추구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채

택하고 이를 복고풍 스타일로 착용한 것이기 때문

이다. 아메카지룩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을 출시 중

인 국내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Studio Tom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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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헐렁한 청바지와 오버사이즈 워크웨어 

재킷, 또는 카고팬츠에 조끼를 입는 등 복고 패션

과 캐주얼리즘을 동시에 보여주는 워크웨어 패션

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실

제로 미국의 여러 사업장에 작업복, 유니폼을 공

급하고 있는 워크웨어 브랜드 ‘유니버셜 오버롤

(Universal Overall)’ 등의 제품은 착용감, 내구성 및 

실용성 면에서 강점이 많아 아메카지룩으로서 선

호된다고 하였다(Min, 2019). 

2) 아메카지룩의 발전 과정

마스다 카이지로(増田海治郎, 2017)의 문헌을 참

고하여, 일본에서의 아메카지룩의 발전 과정을 크게 

아메카지기(1985년∼1987년)와 시부카지기(1988년∼

1989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아메카지기의 도래(1985년∼1987년)

1970년대∼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 유행하

던 DC 브랜드, 즉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DC 

brand”, n.d.)는 높은 가격대로 인한 불건전한 소비

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1985년∼1987년에 시부야 

센타가이(渋谷センター街)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

성했던 아메카지 집단은 DC 브랜드와는 다른 아

메카지룩을 접하게 되자, 이 스타일에 새로움을 

느껴 이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재해

석하는 등 그들만의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구축하

게 되었다. 당시 아메카지의 상징은 스타디움 점

퍼(stadium jumper)나 윈드브레이커(windbreaker)를 

입고, 치무(チーム)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시부야에

서 활동하는 것이었다(増田海治郎, 2017). 

이러한 특징을 가진 1985년∼1987년의 아메카

지룩은 현재의 아메카지룩과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아메카지룩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존재했던 아메

카지룩은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반면, 

1985년부터 등장한 아메카지룩은 일본 젊은이들의 

새로운 해석과 변형이 가미가 되어 일본식 패션으

로 재현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2) 시부카지기의 전개(1988년∼1989년)

아메카지룩은 1988년∼1989년에 확고한 패션 스

타일로 정립이 된바, 이 시기는 시부카지기라고 불

린다. 당시 도쿄의 시부야와 하라주쿠 주변에는 여

러 신흥 수입 매장의 개업 등 아메카지의 패션 제

품 취급 매장의 폭발적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었

다. 게다가 신세대 아메카지 집단은 수입 매장의 

직원들이 착용한 세련된 옷차림을 보고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아메카지룩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増田海治郎, 2017). 이전의 아메카지기의 아메카

지룩은 도쿄 도내의 일부 소수 계층에서 향유되었

던 반면, 시부카지기의 아메카지룩은 전국구로 확

장되었고, 사실상 오늘날의 아메카지룩의 기본 형

태를 전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88년∼

1989년의 시부카지기는 오늘날 일본과 한국에서 

선호되는 아메카지룩의 고찰의 중요한 토대라 할 

수 있다.

시부카지로 일컬어지는 아메카지룩은 이전까지

의 제복과 같은 일정한 옷차림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제의 아이템을 자유롭게 입는 것이 그 

특징으로,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작업복으로 입던 

워크웨어와 NFL, NBA 등의 스포츠웨어(sportswear), 

그리고 칼리지 패션(college fashion)이 그 중심을 이

루고 있었다. 이전 시기에 오랫동안 유행했던 DC 

브랜드와 차별화를 추구하던 젊은이들의 욕구는 

패션 잡지나 수입 매장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끊

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아메카지룩은 시부카

지기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일본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오늘날의 형태가 갖추

어지게 되었다(増田海治郎, 2017). 

3) 일본의 현대 아메카지룩 

아메카지룩은 일본에서 등장한 이후 오늘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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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나의 패션 스타일로 그 영역을 구축하고 있

었다. 2000년대 이후의 패션 잡지, 웹사이트, 기사 

등의 미디어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일

본 현지에서 더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발행되는 패션 잡지인 포파이(Popeye)
(Figure 1), 라이트닝(Lightning)(Figure 2), 파인

(Fine) (Figure 3), 사파리(Safari)(Figure 4) 등은 아

메카지룩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보면 아메카지룩을 선호하는 패션 집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일본 아메카지룩의 스타일과 영향력은 

이러한 패션 잡지뿐만 아니라 패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제공 

웹사이트인 ‘어크로스(Across)’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확인한 오늘날 일본 아메

카지룩의 주요 특성은 전통적 의복 스타일과 대조

적인 비교적 여유 있는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메카지의 기본 배경인 워크웨어와 스포츠

웨어에 의한 것으로, 신체 움직임이 자유롭고 활동

하기 편한 실루엣을 기본적인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Figure 5>와 <Figure 6>에서

는 아메카지룩을 대표하는 여유 있고 넉넉한 실

루엣을 기본으로 한 스타일링을 보여준다. 카키, 

베이지 등의 컬러 활용을 중심으로, 아우터는 활동

하기 편하고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사파리 재킷

(safari jacket), 팬츠로는 데님 팬츠(denim pants)와 일

자 면 팬츠, 장신구로 비니 모자 등을 착용함으로

써 아메카지룩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7>

Figure 1. Popeye. 
From Magazine house. (2008). 

https://www.fujisan.co.jp

Figure 2. Lightning. 
From Lightning. (2012). 
https://www.amazon.co.jp

Figure 3. Fine. 
From Hinode publishing. (2013). 

https://www.neowing.co.jp

Figure 4. Safari. 
From Hinode publishing. (2018). 

https://www.amazon.co.jp

Figure 5. Khaki outer and 
denim pants. 

From Across. (2020a). 
http://www.web-across.com

Figure 6. Khaki outer and 
beige pants. 

From Across. (2020b). 
http://www.web-across.com

Figure 7. Navy outer and 
khaki pants. 

From Across. (2020c). 
http://www.web-across.com 

Figure 8. Beige vest and 
cotton skirt. 

From Across. (2018a). 
http://www.web-acro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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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동성과 실용성을 갖춘 후드 스웨트 파카를 

상의로 착용하고, 아우터로는 네이비 컬러의 여유

로운 실루엣의 롱 재킷, 하의로는 카키 컬러의 일

자 면 팬츠, 블랙 스니커즈와 블루 컬러의 스카프

를 착용하였다. 

이처럼 아메카지룩은 투박함, 활동성, 실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 또한 

면, 두꺼운 캔버스, 테트론 코튼 등의 튼튼하고 실

용적인 재질의 사용이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례로 <Figure 8>의 여성은 튼튼한 면 소재의 

여유 있는 실루엣의 스커트를 착용하였고, 아메카

지룩의 대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주머니가 

달린 조끼와 체크 셔츠를 착용하였다. <Figure 9>

의 여성은 주요 아이템으로 면 소재의 베이지 컬

러의 오버올을 착용하였고, 장신구로서 버킷 해트 

등을 착용하여 연출하였다. 그리고 <Figure 10>은 

투박하고 넉넉한 실루엣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한 

아메카지룩 스타일로서, 카키색의 튼튼한 면 소재

의 주머니가 달린 루즈 핏의 재킷과 데님 팬츠 등

을 착용하였다.

이러한 아메카지룩의 아이템들은 어스 컬러

(earth color)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스 컬러란 

대지나 흙, 바위, 모래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색으

로 브라운 계열의 색이 중심이 된다(“Earth color”, 

n.d.). 구체적으로는 베이지(beige), 브라운(brown), 카

키(khaki), 올리브(olive), 네이비(navy)가 포함되며, 아

메카지룩은 이러한 어스 컬러가 주요 색채로 활용

된다. 

아메카지룩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상의는 워크 셔츠, 스웨트 셔츠, 덩거리 셔츠, 플란

넬 셔츠, 체크 셔츠 등이 있고, 하의는 일자 면바

지, 치노 팬츠, 카고 팬츠, 헐렁한 데님 팬츠, 오버

올, 서스펜더, 점프 수트 등이 있다. 아우터로는 주

머니가 달린 조끼, 워크웨어 재킷, 작업용 가운, 쇼

트 재킷, 스타디움 점퍼, 플라이트 재킷 등이 있으

며, 그 외에 스니커즈, 워크 부츠, 웨스턴 부츠, 반

다나, 버킷 해트 등이 자주 착용된다. <Figure 11>

과 <Figure 12>는 아메카지룩을 대표하는 워크웨어 

재킷, 체크 셔츠, 데님 셔츠, 일자 면 팬츠, 데님 팬

츠, 베레모, 버킷 해트 등의 아이템을 착용한 스타

일로서 워크 부츠, 엔지니어 부츠 등을 팬츠 밑단

으로 덮어서 입는 아메카지룩 특유의 착용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3>과 <Figure 14>는 아메

카지룩 스타일에서 자주 활용되는 피싱 베스트를 

착용함으로써 워크웨어의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Figure 15>는 닳고 낡은 듯한 분위기의 가죽 재킷, 

<Figure 16>은 인디고 컬러의 덩거리 셔츠를 통해 

아메카지룩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오늘날 일본에서의 아메카지룩 표현 양상을 통

해 살펴본 조형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투박함, 튼

Figure 9. Beige overall 
and bucket hat. 

From Across. (2019a). 
http://www.web-across.com

Figure 10. Loose fit jacket 
and denim pants. 

From Across. (2020d). 
https://www.web-across.com

Figure 11. Workwear jacket 
and chino pants. 

From Houyhnhnm. (2011). 
https://www.houyhnhnm.jpl

Figure 12. Denim shirt, pants 
and bucket hat. 
From Jam. (2014). 

https://jamtradin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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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함, 실용적, 중성적, 활동성 중시의 성질을 바탕

으로 어스 컬러 중심의 색상과 튼튼하고 실용적인 

소재의 편안하고 넉넉한 핏의 아이템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의 현대 아메카지룩 

오늘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아메카지룩은 일

본 스타일을 그 원형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의 조

형적 특성이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중앙일보에 실린 패션 기사(Han, 2019)에서는 

<Figure 17>과 같이 한국인 여성이 착용한 아메카

지룩 스타일을 볼 수 있다. 이 스타일에서 사용된 

주요 아이템은 화이트 컬러의 셔츠 원피스, 루즈 

핏의 카키 컬러 스트링 팬츠, 낚시 조끼를 연상시

키는 주머니가 많이 달린 베이지색 베스트, 블랙 

컬러의 베레모, 화이트 스니커즈 등이며, 이를 통

해 걸리시한 느낌을 주면서도 아메카지룩의 대표

적 스타일인 피셔맨 룩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국

내의 사례를 통해 남성들이 즐겨 입었던 과거의 

아메카지룩과 달리 오늘날 아메카지룩은 여성들도 

즐겨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8>은 배우 ‘봉태규’가 박시 핏의 아우

터와 버건디와 옐로우 컬러가 배합된 라운드 넥 

니트, 옅은 색상의 9부 길이의 부츠 컷 데님 팬츠, 

화이트 삭스, 화이트 스니커즈 등을 착용한 것으

로, 여유 있고 넉넉한 실루엣의 아메카지룩을 보

여준다. 또한 <Figure 19>에서는 그레이 컬러의 루

즈 핏 브이넥 니트 가디건, 그레이 컬러의 스트라

이프 면 티셔츠,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팬츠, 네

Figure 13. Black fishing vest. 
From Across. (2018b). 

http://www.web-across.com

Figure 14. Beige fishing vest. 
From Across. (2019b). 

http://www.web-across.com

Figure 15. Leather jacket. 
From Across. (2020e). 

http://www.web-across.com

Figure 16. Indigo dungaree shirt. 
From Across. (2019c). 

http://www.web-across.com

Figure 17. Fisherman 
girlish look. 

From Han. (2019). 
https://news.joins.com

Figure 18. Boxy outer 
and denim pants. 
From Kim. (2016). 

https://www.mk.co.kr

Figure 19. Loose fit cardigan 
and brown pants. 
From Kim. (2016). 

https://www.mk.co.kr

Figure 20. Checked shirt 
and denim pants. 
From Kim. (2016). 

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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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 컬러의 스니커즈 등을 착용하였다. 가수 ‘키’

는 <Figure 20>과 같이 레드와 네이비 컬러의 체크 

셔츠, 짙은 블루 컬러의 와이드 데님 팬츠, 블랙 

서스펜더, 그레이 컬러 가디건, 화이트 스니커즈를 

통해 아메카지룩을 연출하였다(Kim, 2016).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아메카지룩 착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체크 셔츠나 서스펜더 등의 아이템을 활용한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넉넉하고 여유 있는 핏의 아이템을 통해 스타일링

을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예인과 같은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일반 대중들의 패션 행동에 

있어서 준거집단으로 작용하게 되며, 그들의 영향

은 아메카지룩에 대한 관심과 선호 현상이 대중적

으로 증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

렌드의 척도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국내 미디어에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 한국에서 아메카지룩이 선

호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메카지룩 선호의 사회문화적 요인

Lee(2003)는 거시적인 사회 환경이 우리의 복식 

형태의 큰 틀을 결정하며, 그 틀 안에서 개인의 미

시적 환경이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복식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복식 형

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문화적 환경, 사

회적 환경, 인접 환경,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라는 

이론적인 구분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복과 사회문화적 환경 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아메카지룩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일본 대중문화, 한일 

인적 교류 제도, 그리고 국가이미지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1)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에 따른 영향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김대중 대통

령의 일본 방문은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방일 당시 김대중 대통

령은 오부치 게이죠(小淵恵三) 수상과 더불어 21세

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선언 및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 선언 제2항에서 

오부치 수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

였고, 김 대통령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

고 화해와 선린 우호적 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

적인 관계의 발전을 선언하면서, 양국은 국민의 

교류 확대와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조치를 

합의하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98년 10월 20

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이 공

식적으로 허용되었고, 2004년 1월 1일 제4차 개방

에 이르자 일본의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DVD, 

음악, 방송, 게임, 공연 등 거의 전면적인 문화 개

방이 이루어졌다(Lee, 2015).

제4차 개방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의 1년간의 개

방 실적을 보면 일본 영화는 총 129편, 그리고 극

장용 애니메이션은 18편이 국내에서 상영되었는데, 

특히 이 애니메이션의 점유율이 평균 20% 내외를 

기록하면서(Park, 2005), 그 수용 정도가 상당히 높

았다. 공식적 개방 이후 한국인의 일본 대중문화

와의 접촉 경험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접촉 경험

이 높게 나타난 분야로는 출판 만화(37.2%), 방송

(34.3%), 비디오(32.2%) 등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영

화(23.6%)와 게임(22.5%)의 순이었다(Jo, 2000). 개

방 전후의 접촉률을 비교해보면 영화 부분의 증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개방 이전의 접촉

률은 5.7%로 개방 이후에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연령별 접촉률을 살펴보면, 영화, 비디

오, 게임, 출판 만화 등 모든 분야에서 10대∼20대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판 만화의 경우 

10대의 접촉률은 84.3%, 20대의 접촉률은 64.4%였

고, 게임 분야의 10대 접촉률은 63.5%, 20대 접촉

률은 39.0%로 나타났다. Jo(2000)는 일본 문화에 

대한 접촉 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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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령이 낮을수

록 개방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대중문화

와의 접촉의 증가는 이전까지는 다소 배타적이었

던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2) 한일 인적 교류 제도

인적 교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 형성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Ha, 

2002). 국가 간의 인적 교류는 여행, 유학, 취업, 비

즈니스 등으로 인한 방문 및 거주를 들 수 있다.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이래, 2000년대 이후 한국

과 일본의 상호 교류는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양국인들의 상호 교류 경험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월드컵의 공동 개최를 들 수 있다. 이를 기

점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동 TV 드라마 제작 등의 

다양한 문화교류도 늘려나갔다. 이러한 상호 교류

를 더욱 활발하게 만든 제도적인 변화 중 대표적

인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된 워킹 홀리데이 제

도와 2006년부터 시행된 한국인의 일본 단기 체류 

비자 면제 조치였다. 

Kim(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1999년부터 시행된 

일본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18세 이상 25세 미만

의 한국인이 1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하면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전부터 

수요가 있었던 어학연수나 유학이 아니더라도 한

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체류하는 경험을 넓

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문화에 대한 대중

적 경험의 증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에서의 취업 등으로 인한 직업적 이주율도 증가로

도 이어졌다. 한국인의 일본 단기 체류 비자 면제

는 특히 2000년대 중반의 엔저·원고 현상과 맞물

리면서 한국인의 일본 방문 경험을 늘리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당시 쇼핑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 현상인 바이 재팬

(Buy Japan)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워킹 홀리데이 제도 및 단기 체류 비자 면제 등

의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항공권 가격의 하락과 

인터넷의 자동 번역 시스템의 발달 역시 일본 문

화에 대한 한국인의 접촉 경험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되었다. 국내 저가 항공사의 출현으로 

한국과 일본의 왕복 항공권이 2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났다. 또한 인터넷의 자동 

번역 시스템의 발달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타 언어

에 비해 어순이 동일하고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특성상 다른 언어들보다 더 정확한 번역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교류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Kim, 2011).

3) 국가이미지

국가이미지는 국제 사회에서 인식되는 한 나라

의 이미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미지라는 개념을 

국가 차원에 적용한 것이다(Lim, 2012). 2013년 문

화체육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국

가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대하여 갖는 인식의 총체

로서, 그 나라의 역사, 정치, 문화, 외교, 경제, 사

회 및 문화, 예술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

며, 이들 각 분야에 대한 내·외국인들의 평가가 종

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일류 국가란 경제력, 군사력 등의 국력을 보유하

면서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법과 제도, 국민의 의

식과 행태, 문화와 예술이 고도로 선진화되고 국

제 사회에서 일류 국가와 선진 국민으로 인정될 

때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국가이미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Lee(1984)는 국민성, 정치, 경제, 사회적 특

성, 대중 매체, 자연환경, 상품, 해당국과의 접촉 

등을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Han(1994)은 국가이미

지를 제도적 이미지, 국민 이미지, 그리고 협력 국



- 131 -

한국인의 아메카지룩 선호에 대한 연구

가로서의 이미지의 3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국민 

이미지로는 근면성·교육성·정직함 등이, 협력 국가

로서의 이미지는 경제적 협력, 정치적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Hwang(1994)은 역사, 정치, 문화, 외

교, 경제, 사회, 예술, 스포츠 등의 속성을 구성요

소로 제시하였고, Park(1996)은 대인적 접촉, 대중 

매체를 통한 접촉,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접촉을 통하여 국가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초기에 국가이미지는 제품 이미지와 동일하게 

사용되었지만, 점차 다차원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Ha & Hwang, 2014). Liefeld(1993)

에 의하면, 패션 제품은 특히 국가이미지의 효과

가 큰 분야라고 하였다. Kim(2007)은 국가이미지

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이미지와 문화적 이미지는 

외국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국가 브

랜드(country brand)는 국가 경쟁력과 심리적 친근

감을 높이기에 국가이미지 파급에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Lee(2009)는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

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Ahn(2005)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후광 모형을 제시한 연구에서 국가 브랜

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신념과 브랜드 태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Sohn(2013)은 국가에 대한 긍

정적 이미지가 해당 국가의 방문과 제품구매, 그리

고 문화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메

카지룩 선호 현상에 국가 간의 인적 교류나 국가이

미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Ⅳ. 아메카지룩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국내 20∼30대의 아메카지룩 선호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심층 면접

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부터 자

연스럽게 경험한 일본 대중문화, 온·오프라인 매

체를 통한 일본 패션 관련 정보 습득, 지리적·제도

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일본 방문의 경험,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 일본에 대한 양가감정

에서 기인한 분리적 태도 등 총 다섯 가지의 영향 

요인을 밝힐 수 있었다. 

1.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한 일본 

대중문화

아메카지룩 선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환경 요인으로는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높은 경험

도를 들 수 있다. 1998년도의 제1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부터 2004년도 제4차 개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의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대중가요, 공연, 음

반, 게임, 방송, 만화 등이 국내에 전파되었고, 이

러한 일본 대중문화의 공식적 개방 조치는 양국의 

역동적인 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Kim, 2018). 

연구 참여자들의 일본 대중문화 경험도는 높게 나

타났는데, 이들은 일본의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

이션, 드라마, 방송, 연예인 등에 대한 접촉의 경험

이 있는 데다 이에 대한 호감의 감정적 태도를 나

타냈다. 부모와 친구가 일본에 호감을 가지고 있

는 경우 자신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Park, 2007), 연구 참

여자들 또한 친구 등 주변 인물을 통해 일본 대중

문화를 접하게 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메카지룩을 선호하

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타 국가의 

문화에 대한 경험이나 선호는 단순히 문화적인 부

분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국가의 패션에 대한 선

호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

다(Yang, 2010). 연구 참여자들은 일본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 아메카지룩을 인식하게 되었

는데, 일본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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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위기 등을 자신들의 옷 착용에 참고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의 젊은 세대가 경험한 일본 

문화와 그에 대한 선호는 아메카지룩에 대한 선호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접촉 빈도는 연령에 따라 크

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연령이 낮을수

록 개방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

기 때문이었다(Jo, 2000).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

절부터 만화 대여점이나 텔레비전의 채널, 모바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 대중문화를 접하였다

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의 젊은 세대는 일본 대중

문화 개방 정책 이후의 세대이기에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를 통해 일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내왔으며, 일본 문화에 대한 친

숙함, 그리고 거부감 없는 수용 태도를 가지게 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본 대중문화의 선호 이유로 

정갈함, 단정함, 그리고 편안함과 같은 일본 특유

의 감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볼 수 있는 배

경의 형태나 색감에 대해서도 호감을 표했는데, 

이러한 요소들에서 느껴지는 일본만의 정서 및 분

위기를 아메카지룩의 특성과 연관을 지어 인식하

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대중문화는 한국과 같

은 아시아권 문화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친밀감을 

주지만, 동시에 한국과는 다른 일본만의 특유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국내의 젊은 세대에게 

독특하고 새로운 느낌을 주는 흥미와 관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들이 일본 문화 좋아하고 그래서 저절로 

옆에서 듣게 됐거든요. 애니메이션, 고 깔끔하잖아

요. 애니는 거의 유치원 때부터 봤죠. 그냥 TV에서 

나와서. 다 그럴 거 같은데? 자연스럽게 접했죠. 

그냥 일상 속에서. 대중문화 때문에 일본을 좋아

하게 된 거는 영향이 있어요.” (E, 남, 26세, 실내

건축기사)

“‘러브레터’, ‘카모메식당’, 그리고 아메카지를 

처음 받아들일 때 거부감은 전혀 없었어요. 그것

은 일본 문화에 익숙한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문화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봐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냐면 제가 이게 만약 ‘중국 패션이다’라면 안 입었

을 것 같아요. 드라마도 봤고. 자연스럽게 봤어요.” 

(J, 여, 28세, 대학원생)

2.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일본 패션 

관련 정보의 습득

과거부터 오늘날의 아메카지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패션은 국내 패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

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패션 잡지, 인스타그램, 모

바일 앱 등을 통해 일본의 패션을 경험하였으며, 

일본 패션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나타냈다. 그중

에서도 패션 잡지는 문자 매체인 동시에 시각 매

체로서 작용하는데(Lee, 2001), 본 연구에서도 일

본 패션을 접촉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나타났

다. 연구 참여자들은 뽀빠이(Popeye), 맨즈논노

(Men’s Non-no), 퍼지(Fudge), 고아웃(Go out)
등의 일본 패션 잡지와 크래커 유어 워드로브

(Cracker Your Wardrobe) 등의 국내에서 발간된 

스트리트 잡지 등을 통해서 일본의 패션을 경험하

거나 아메카지룩에 대해 인지하였다고 하였다. 그

들은 패션 잡지를 통해 접한 일본 패션이 한국과 

비교하여 개성적이고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고, 일본 패션 잡지

는 아메카지룩을 포함한 패션 전반에 대해 선도적

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MZ세대

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MZ generation”, 2021).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바

탕으로 아메카지룩을 선호하는 20대 여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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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고객층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인 ‘엑셀시오르

(Excelsior)’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나 게시물

을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Choi, 2020). MZ세대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및 해외 스트리트 패션을 제공하는 

패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아메카지룩에 대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일본 패션에 대

해 호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일본의 패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우는 패션의 유행이 강

하게 나타나는 반면, 일본의 패션은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스타일의 다양성

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 패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한다는 점이 한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패션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적 측

면에서의 일본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일본을 패

션의 선도국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일본 잡지 위주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

본 거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패

션을 보면서 아메카지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그러

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일본 잡지가 뭐 있나. 일본 

잡지는 정보력이 더 앞서가요. 한국 잡지는 지금 

딱 유행하는 것만 보여주고, 일본 잡지는 앞으로 

유행할 것도 알려줘요. 제가 사실 맨즈논노를 보

고 많이 입거든요.” (M, 남, 30세, 직장인)

“저는 인스타로 일본인들도 많이 찾아보는데. 

요즘은 인스타에서 해시태그 치면 싹 다 나오는데, 

인스타에는 한국인도 있지만, 일본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메카지룩 사진을 올렸을 때 한국인들의 

‘좋아요’보다 일본인들의 ‘좋아요’가 더 많아요.” 

(H, 남, 23세, 배우)

“아메카지룩을 입으면서 일본 패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잘 입는 사람

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본 패션의 특징이라

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호

하고 남들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서 훨

씬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 있고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A, 남, 23세, 대학생)

3. 지리적･제도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일본 

방문의 경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본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일본의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의 대도시로 여행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일본에 대

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

인의 일본 단기 체류 비자 면제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와 더불어 항공권 가격의 하락과 자동 번역 

시스템의 발달은 일본 방문을 더욱 촉진시켰고

(Kim, 2011), 이와 같은 인적 교류는 사회문화 현

상에 대한 인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평가가 된다(Ha, 2002). 

그들은 일본의 풍경, 서비스 등에 대해 긍정적

인 평가를 하였으며, 그들의 방문 경험은 패션 문

화의 접촉으로 이어져 일본의 길거리에서 일본인

이 착용한 패션 스타일을 관찰하거나, 패션 매장

의 방문과 패션 제품의 구매로 이어졌다. 그들은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

로 여행이 가능하며, 일본에서만 구입 가능한 희

소성 있는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방문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아메카지룩에 대한 선호

로 인해 의도적으로 일본에 방문하여 관련 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한다고도 하였다. 이는 한국

과 일본의 국가 간 항공편이 증가하였으며, 단기 

체류 비자 면제 등과 같은 용이한 이동성,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한 국내에서의 일본 패션

에 대한 정보 습득이 사전에 가능한 상황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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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인의 일

본 방문 경험은 일본에 대한 친밀감, 호감도 등을 

높이면서 일본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도 또한 높여

주는 것이기에(Ha, 2010),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일

본 방문 경험 역시 아메카지룩에 대한 선호 태도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도 일본 여행을 세 번 정도 가봤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일본인들 옷 진짜 잘 입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 시선을 신경 안 쓰고 입는 

게 진짜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본인

들의 체형이나 이런 거에 맞게 잘 입는 거 같아요. 

기억에 남는 스타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L, 남, 24세, 헤어디자이너)

“일본 몇 번 가봤는데…. 거긴 브랜드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도쿄를 한번 돌았는데 하루는 힘

들도 한 3일은 돌아야 다 볼 수 있겠더라고요. 특

히 일본 브랜드는 일본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여

행은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

에 일본을 많이 찾았죠.” (I, 남, 30세, 사무직)

“여행도 자주 가요. 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도 했었어요. 제가 홋카이도를 세 번? 오사

카도 간 적 있고요. 오사카는 조금 덜 갔고, 홋카

이도를 되게 자주 갔었어요. 한 다섯 번 정도는 갔

어요. 학회나 여행으로.” (J, 여, 28세, 대학원생)

4.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

연구 참여자들은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국가이

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이미지

란 국제 사회에서 인식되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미지 개념을 국가 차원에 적용

한 것이며(Lim, 2012), 패션 제품은 특히 국가이미

지의 효과가 큰 분야이다(Liefeld, 1993). 국가에 대

한 긍정적 이미지는 해당 국가의 방문과 문화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Sohn, 2013). 따라서 국내의 젊은 세대가 인식

하는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국가이미지는 아메카

지룩을 선호하는 현상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여행, 업무, 미디어 등을 통해 

경험한 일본은 깨끗하고 정갈한 환경, 장인정신, 

친절함, 편리한 서비스, 조용하고 차분한 감성 등

의 국가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었는데, 그

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호감의 태도를 나타냈

다.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나타낸 

그들이 갖고 있는 일본 국민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는 예의와 친절함이었다. 그들이 일본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는 일본에 대

한 호감도를 높여주면서 아메카지룩의 선호 현상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아메카지룩에 

대한 선호는 역으로 일본 국가에 대한 호감도로 

이어지면서 일본 방문 의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도 나타났다. 그들의 아메카지룩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다른 요소와도 연결이 되면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이색적인 거

리의 풍경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

들이 떠올리는 일본의 풍경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일본 대중문화를 통해 그들이 경험한 배경에서 

연상되는 것들이었다. 즉, 애니메이션 ‘짱구’, ‘도

라에몽’, ‘너의 이름은’ 등의 배경으로 나온 거리

나 마을이 그 사례로, 한국과는 다른 그러한 풍경

에 대한 호기심과 방문 의사를 드러냈다. 또한 일

본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

고 싶다고 하였는데, 온천, 이자카야, 초밥 등이 제

시되었다. 이러한 일본 문화는 이미 세계에 전파

되어 국내에서도 해당 경험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는 변형된 부분이 있다고 인

식하여 현지에서 원형의 문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의 아메카지룩에 대한 선호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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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 대한 선호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들은 아

메카지룩이 일본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다른 일본 패션 스타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고 하였으며, 일본의 타 패션 브랜드 및 제품

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탐색도 하고 있었다. 그들

의 일본 패션에 대한 선호는 일본 제품의 구매 의

도의 증가는 물론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제

품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도 증가시켰다. 연구 참

여자들은 한국과는 다른 일본 패션 스타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코디네이션

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일

본 패션 시장이 한국보다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브랜드 제

품을 일본 현지에서 접해보고 싶다고 하였는데, 

특히 한국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빈티지 패

션 매장이나 편집숍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본 

패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희망하였다.

일본의 패션 스타일은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국내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이

유는 일본의 패션 사이클의 안정성 때문이었다

(Lee, 2001).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패션 집

단들이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선택하고 즐기면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며, 각 패션 스타

일은 안정성과 활성적임에 더하여 그들만의 개성

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국내의 젊은 세

대도 아메카지룩과의 접촉을 계기로, 개성과 다양

성을 갖춘 일본 패션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이는 일본 패션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로 이

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되게 정렬된 

느낌,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일본 음식도 

진짜 좋아하고, 일본 여행 가서 진짜 좋았어요.” 

(F, 여, 23세, 대학원생)

“가고 싶어요!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좋아해가

지고. 일본은 거리만 봐도 일본이잖아요. 우리나라

랑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혼자 가서

라도 삼각대 들고 사진 찍고 싶어요. 가면 일본 가

면 패션 매장도 돌아다녀야죠. 진짜 가보고 싶어

요. 저는 그냥 일본의 느낌이 좋아요.” (D, 남, 24세, 

직장인)

“일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매일 하죠.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옷을 일본 스타일로 입다 보니

까, 그들만의 문화도 되게 궁금하고. 실제로 일본

에 가서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걸 너무 보고 싶

어요.” (O, 남, 24세, 판매직)

“도쿄에 가면 빈티지숍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

고요. 거기에 가서 빈티지도 사고 아메카지 옷도 

많이 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L, 남, 24세, 헤어

디자이너)

5. 일본에 대한 양가감정에 기인한 분리적 

태도

연구 참여자들은 일본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

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아메카지룩의 

선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대일 인식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양립적인 두 가

지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뚜렷한 반일 의식과 배타적·부정적인 타자

(exclusive and negative others)로서의 대일관이며,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기 이후 일종의 대일 콤플

렉스(the Japanese complex)와 일본의 경제 수준에

서 기인하는 동경의 대상(the object of yearning)이

라는 대일관으로, 이 양자의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Je, 2009). 아메카지룩을 선호하는 연구 참여

자들 역시 일본에 대해 이러한 양립적 감정을 지

니고 있었다. 이들은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바

라본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을 나타내면서, 실질적

으로 역사와 정치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

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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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일본의 문화, 패션, 국민성 등에 대해

서는 개인적 정서를 우선시하며 호감이 있음을 나

타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Lee(2015)는 일본 문화의 

개방과 식민지의 기억은 관련성이 없으며, 한국인

들은 식민지의 기억을 일본 문화와는 별도로 분리

하여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MZ세대는 인터넷

을 통해 글로벌 문화에 접속하는 새로운 문화소비 

세대의 주역으로, 일본의 문화와 패션 등을 인터

넷을 통해 동시대적으로 소비하고 있어서 일본 문

화를 하나의 취향 또는 선택으로 이해한다고 하였

다(Kim, 2003).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아메카지룩과 같은 

일본 문화에 대해 국적성을 배제하면서 취향과 선

택이라는 분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이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나 정부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선호하는 

패션, 음식, 문화 등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향유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그러한 감정적 태도를 유

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양가

감정은 오늘날 국내의 MZ세대가 배타적이고 부정

적인 대일관과는 별개로 아메카지룩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제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사

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지만, 의

류 생활은 하나의 문화다. 정치와 문화는 별개다. 

패션 이외의 일본에 대해서는 점점 불호로 변해가

고 있어요. 그거죠 딱. 정치는 정치. 문화는 문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일

본은 싫어해야 하는데 옷은 좋아하니까.” (I, 남, 

30세, 사무직)

“물론 일본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들만의 문화, 

옷 적인 거 그걸 내가 입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별개라고 생

각해요. 뭐 나중에 일본이란 나라가 없어진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입을 거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입으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렇

게 입는 사람들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입네, 

이렇게. 저는 그냥 진짜 옷으로서 보고 입어요. 저

는 부담이 없어요. 일본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

에 일본에 대한 호감이 생긴 거죠.” (O, 남, 24세, 

판매직)

“특성 사건에서만 강하고 그런 반감들이. 단순

히 나쁜 감정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있는 

것들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관

심을 가지고 친밀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

인 것 같아요.” (A, 남, 23세, 대학생)

6. 종합적 논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

션, 드라마, 방송, 연예인 등과 같은 대중문화에 대

한 경험도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해 경험한 일본 특유의 정서와 분위

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

를 통해 국내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일본 대

중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일본 문화와의 접촉에 대해 낮은 연령대일수록 더

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국내 젊은이들이 가진 

일본 대중문화에의 호감도는 아메카지룩의 선호에

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문화와 패

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젊은 

세대는 패션 잡지, 인스타그램, 모바일 앱 등의 다

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 패션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일본 패션 특유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선호하고 있

었다. 특히 일본 패션 잡지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

타났는데, 문자 매체인 동시에 시각 매체인 패션 

잡지가 일본 패션 문화의 형성과 소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Lee(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아울러 일본 패션에 대한 그들의 긍

정적 태도는 아메카지룩의 선호에도 영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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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접촉 외에도 국내의 젊

은 세대는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 일본의 

대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일본의 문화와 패션에 대

해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일

본 방문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일본에서 느꼈던 

여러 긍정적인 감정이 아메카지룩의 선호에 영향

을 주었다고 하였다. Ha(2002)는 이와 같은 인적 

교류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한국과 일본 간의 

인적 교류가 증가 원인으로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

방, 단기 체류 비자 면제 등의 제도적 변화, 항공

권 가격의 하락, 자동 번역 시스템의 발달 등이 있

었다(Kim, 2011). 

일본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일본에 대

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형성케 하였다. 국내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본

의 정갈한 환경, 장인정신, 친절함, 편리한 서비스, 

조용하고 차분한 감성, 친절한 국민성 등에 호감

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국가이미지는 그들의 아메

카지룩 선호 현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Wilterdink(1994)는 국가이미지가 대중 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아메카지룩을 

선호하는 한국인들 역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통

해 일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Liefeld(1993)의 연구에서 국가이미

지의 효과가 큰 분야로 패션을 들었는데, 본 연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국

가이미지가 아메카지룩 선호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가

적 감정도 아메카지룩의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을 공유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지니는 독특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

었다. 아메카지룩을 선호하는 국내의 젊은 세대도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

어서 일본의 패션, 음식, 문화 등에 대해서는 호감

을, 그리고 역사적·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

에 대해서는 반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양

가감정은 아메카지룩과 관련하여 패션의 국적성을 

벗어나 문화와 패션으로만 선호하도록 작용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들은 역사적·정치적 관점

의 틀로 일본의 패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취

향으로 아메카지룩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젊

은 세대가 지닌 차별화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아메카지룩은 일본에서 유래한 워크웨어 중심

의 패션 스타일로, 오늘날 이에 대해 국내의 20∼

30대 MZ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국내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젊은 세대

의 아메카지룩 선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

화적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차원적인 고찰

을 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젊은 세대의 아메카지룩 선호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로는 어린 시

절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한 일본 대중문화, 온·오

프라인 매체를 통한 일본 패션 관련 정보 습득, 지

리적·제도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일본 방문의 경험,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 일본에 대한 

양가감정에서 기인한 분리적 태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인들의 아

메카지룩 선호 현상은 착용자 개인의 특성만이 아

니라 일본이라는 국가 및 문화와의 연관성을 지닌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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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일본의 대중문화가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이를 어릴 때부터 이를 자연스럽게 일상 속

에서 접하였던 세대로, 그들이 접한 이러한 문화

는 패션에도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일본이라는 국가와 밀접한 지

리적 위치에 있고, 단기 체류 비자 면제 제도 및 

저렴한 항공편, 그리고 거부감이 적은 같은 동아

시아권 문화라는 특성 등을 공유하고 있어, 양국

은 상호 교류나 직·간접적인 경험이 용이한 환경

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본 방문이

라는 직접적 경험을 쉽게 하였고, 오늘날은 미디

어를 통한 간접적 경험도 가능하기에, 한국의 젊

은이들은 일본의 아메카지룩에 대해 이질감보다는 

친숙한 패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처럼 해외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긍정

적인 감정은 그 국가의 패션에 대한 호감의 태도

를 높여주게 되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혹은 

역사적 이미지와는 별개로 형성됨을 보여주었다. 

즉, 젊은 세대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패션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감

정적 태도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를 볼 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패션에 대해 국

적을 초월하는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되, 자신의 

취향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가 아메카지룩에 대해 주목한 이유이

며, 이는 패션, 문화, 그리고 국가의 연관성에 관한 

향후의 연구에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아메카지룩 선호 현상에 관한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시행함으로써 패션과 사회문화

적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유래한 아메

카지룩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정립하였고, 해외 

패션의 유입과 선호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의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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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ekaji-look refers to a fashion style in which work clothes worn by American workers in the early 1900s met 

with Japanese retro fashion, and were reinterpreted casually. Looking at the recent fashion trends, the leading trends 

are the pursuit of practicality and enthusiasm for the Newtro. Thu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kaji-look, such as 

comfort and stylishness, are well suited to these trends, satisfying the needs of today's young domestic consumer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ed Koreans' preference for Amekaji-look in a multi-dimensional 

view. According to an in-depth interview with 15 Koreans in their 20s and 30s who preferred Amekaji-look,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ir preference for it resulted from their experience of Japanese popular 

culture, their acquisition of information on Japanese fashion through online and offline media, their experience of 

visiting Japan due to its geographical and institutional accessibility, the positive national image of Japan, and their 

ambivalent emotion toward Japan. Considering these factors, Koreans' preference for Amekaji-look was not only relat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its wearers, but also to the national image and culture of Japan. It can be said 

that consumers’ various experiences and positive feelings about foreign cultures enhanc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country and fashion, while it is formed independently from the country's political and historical image.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culture, and 

we hope that it will contribute as a basic source of follow-up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other 

cultures.

Key words : Amekaji-look, Japanese fashion, Japanese popular culture, National image, Ambivalent emotion




